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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의정부시(議政府市)는 예로부터 서울 북쪽의 관문도시(關門都市)이자 경기 북부의 교

통․산업․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발전하여왔다. 오늘날에도 

의정부시는 서울과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의정부시는 도봉산(道蜂山)과 수락산(水落山)․천보산(天寶山) 등의 비교적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지로 산과 산 사이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계곡분지에 도

시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좋은 입지조건으로 인하여 의정부시 일대에는 예로부터 사

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으며,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의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밀집

되고 있어 인구집중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 곳이다.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민락동(民

樂洞) 일대는 의정부시 동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농촌인데, 1992年 12月 택지개발사업지

구로 확정되어 현재의 마을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자연지형의 훼손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사업 시행청인 한국토지개발공사(韓國土地開發公司) 서울지사(支社)에서는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사업지구내의 매장문화재유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왔으며, 본 

대학박물관에서는 1994年 8月 6日부터 26日까지 20일간에 걸쳐 민락동 일대에 대한 지

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택지개발지구 내의 일부지점에서 백제토기

와 함께 주거지로 보이는 유구의 일단이 확인됨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韓國土地開發

公司) 서울지사(支社)에 발굴조사를 건의하여 동年 11月 17日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하였

다. 발굴조사와 더불어 시굴조사 당시의 경작물 때문에 시굴이 불가능했던 지점에 대한 

시굴조사를 병행하였는데, 이들 지점에서도 유구가 확인되고, 당초 백제시대 유구가 확

인된 지점의 아래층에서 흑요석제(黑曜石製) 석기(石器)를 비롯한 후기구석기시대(後期

舊石器時代)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당초 설정했던 발굴기간으로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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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발굴기간을 연장하고 동절기를 피하여 추가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로 하고 12月 26日 일단 현장을 철수하였다. 그 후 1995年 3月 4일 해동과 더불어 2차 

발굴조사에 착수하여 4月 16일 철수할 때까지 44일간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글

은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와 1∼2차 발굴조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종합보고서는 곧 간행할 예정이다.

2. 조사지역(調査地域)의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

의정부(議政府)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의 최고관청인 의정부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환궁하다가 이곳 의정부의 호원동 일대에서 잠시 머

물러 있었는데, 태조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조정의 대신들이 이곳까지 와서 정사

를 논의하는 한편, 태상왕의 윤허를 받은 데서 생긴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라는 지명이 문헌에 기록으로 전하는 것은 1912年부터인데, 그 해 5月 23日에 공

포된 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 경기도편에 [양주군(楊州郡) 둔야면(芚夜面) 의정부리(議政

府里)]라는 부락명이 기록되어 있다.

민락동(民樂洞)이라는 지명은 1914年 전국의 행정구역을 정비할 때 오목리(梧木里)와 

삼귀리(三歸里)를 민락리(民樂里)와 합쳐서 부른 이름인데, 합쳐지기 전의 민락리를 본

민락이라고 부른다. 민락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오고 

있다. 옛날 이 마을을 개척할 당시 마을에는 소나무가 울창하였으며, 논밭을 개척할 때 

논밭에서 골라낸 돌더미가 마을 어귀에 울타리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 후 임진왜란 당

시 왜병이 이 마을까지 쳐들어 왔으나 돌담과 소나무숲 사이에 조선의 병사가 숨어서 

진을 치고있을까 두려워하여 물러갔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난을 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이 소나무숲과 돌담 덕분에 사람들이 편히 살게 되었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민락

(民樂)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의정부는 고조선(古朝鮮)때는 진(辰), 삼한시대(三韓時代)에는 진한(辰韓)땅에 딸려 있

었다고 하는데, 그 경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다만 고구려(高句麗) 

때에 매성현(買省縣)(일명 창화(昌化))에 속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 후 의정부는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에는 래소군(來蘇郡)이라고 부르다가 고려(高麗)의 태조 왕

건때에는 견주(見州)라고 불리웠으며, 1018年 현종 9年에 양주(楊州), 그리고 충렬왕 34

年(1308年)에는 한양부(漢陽府)로 개명되었다. 그 후 조선(朝鮮) 태종 13年(1413)에는 

양주도호부(楊州都護府)로 이름을 고치면서 그 밑에 견주(見州), 사주(沙州), 풍양(豊壤) 

등의 세 현을 두었는데, 오늘날의 의정부시(議政府市)와 양주군(楊州郡)은 견주, 동두천

시는 사주, 그리고 남양주군은 풍양에 속해 있었다.1)

갑오경장 이듬해인 1895年 전국 8도제를 페지하고 23부 366군을 새로 설치할 때 한

양부(漢陽府) 양주군(楊州郡)으로 개편되었다가, 다음 해에 경기도(京畿道) 양주군(楊州

郡)이 되었다. 한일합방 직후인 1912年에는 양주군의 관할에 32개의 면(面)을 두었는데, 

그 중 시북면(柴北面)과 둔야면(芚夜面)이 오늘날 의정부의 모체가 되었다. 1914年 전국

의 행정구역을 개편함에 따라 시북면과 둔야면을 병합하게 되었고, 두 면의 머릿글자를 

따서 시둔면(柴芚面)으로 개칭하고 그 아래에 11개의 방리(坊里)를 두었는데, 이 중 의

1) 議政府市編, 1990, 『議政府地理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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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리(議政府里), 호원리(虎院里), 장암리(長岩里), 신곡리(新谷里), 용현리(龍峴里), 낙

양리(洛陽里), 민락리(民樂里), 자일리(自逸里), 금오리(金吾里), 가릉리(佳陵里), 녹양리

(綠楊里) 등의 방리는 오늘날에도 같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1922年 양주군청이 주내면 유양리에서 시둔면 의정부리로 옮겨오면서 의정부는 양주

군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였는데, 1938年에는 시둔면이 양주면으로 바뀌었고, 1942年에

는 의정부읍으로 승격되었다. 그 후 1963年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 시로 승격

하였으며, 당시의 인구는 5만 7천명이었으며, 관할면적은 72.88㎢, 11개의 법정 동리와 

36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80年에는 양주군 별내면의 고산리(高山里)와 

산곡리(山谷里)가 의정부시로 편입되면서, 13개 법정동에 55개 자연부락으로 늘었으며, 

관할면적은 81.73㎢로 확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2)

의정부시는 남으로는 한강(漢江) 북으로는 임진강(臨津江)이라는 큰 강을 끼고 있으

며, 우리나라 중부지방과 북부지방을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선

사시대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석묘(支石墓)를 비롯한 선사시대의 유적․유

물이 발견되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의정부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에 대해서 정

식으로 조사된 바는 없지만,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 간행한 [문화유적총람(文化遺

蹟總覽)] 상권(上卷)에 의하면 의정부시 신곡동(新谷洞)과 금오동(金吾洞)에 북방식지석

묘(北方式支石墓)가 3기 있고, 추동과 탑석, 발곡에는 남방식지석묘(南方式支石墓) 3기

가 존재하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들 지역외에도 민락동과 바로 인접해 있는 

용현동, 고산동 일대에서 마제석검(磨製石劍), 석족(石鏃), 석부(石斧) 등의 선사시대(先

史時代)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서 이 일대가 선사시대 이래로 사람들이 많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3. 조사지역(調査地域)의 현황(現況)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지역은 경기도(京畿道) 의정부시(議政府市) 민락동(民樂洞)일대

로 해발 210.5m의 부용산(芙蓉山)의 북서 사면에 펼쳐진 작은 계곡분지인데, 마을의 북

쪽으로는 낙양동(洛陽洞), 동쪽과 남쪽으로는 고산동(高山洞), 그리고 서쪽으로는 용현

동(龍峴洞)이 인접해 있다.(도면 1) 의정부시에서 퇴계원쪽으로 10분가량 진행하다가 우

측으로 꺾어서 송산동(松山洞)쪽으로 5분가량 진행하면 오목교(梧木橋)가 나오고 이 다

리를 건너서 민락동이 위치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이 오목교 건

너편의 동북방에 위치한 마을 대부분에 해당된다. 마을은 부용산자락의 나지막한 구릉 

상에 형성되어 있으며, 토지의 대부분은 논과 과수원, 목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마을 안쪽에는 가구공장이나 시계공장 등의 소규모 수공업공장이 여러 군데 입주하여 

있었다. 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를 실시할 무렵에는 농사를 짓던 민가들은 대부

분 철거된 상태였고, 공장들과 몇 기의 민가만이 철거되지 않은 채 생업에 종사하고 있

었다.

2) 양주군편(楊州郡編), 1978, 『楊州郡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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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내용(調査內容)

조사지역은 전체가 338,936㎡(102,528평)로 비교적 좁은 지역으로 지표조사는 별로 오

래 걸리지 않았으나, 하절기인데다 경작지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지표조사에는 애로사항

이 많았다. 따라서, 지표조사결과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대해서는 굴삭기

를 이용하여 폭 2.5m, 길이 10m 내외의 시굴트렌치를 굴토하였으며, 시굴결과 유적이 

존재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정밀발굴을 실시하였다. 조사는 편의상 A, B, ……I, J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발굴조사결과 구석기시대유적 1개 지점(C지구)과 백제

시대유적 3개지점(C, F, H지구)이 확인․조사되었다. 이들 유적에 대하여 아래에서 약

술하기로 한다.(도면 2)

(1) 구석기시대유적(舊石器時代遺蹟)

구석기시대유적은 C지구에서 조사되었는데, 이 지점은 시굴조사결과 흑갈색점토로된 

백제시대 유구층이 확인되어 백제시대의 주거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면을 확장하

여 조사한 지점이다. 굴토 결과 당초 시굴트렌치 조사과정에서 주거지 유구로 판단되었

던 흑갈색 점토층의 윤곽이 발굴지역 전면에 걸쳐서 동서방향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것

이 확인되었다. 이 흑갈색점토층의 폭은 5∼8m 가량으로 지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층의 윤곽은 노출된 70m 밖으로 

계속되고 있었으나 양끝 모두 건물 밑으로 연결되고 있어서 더 이상의 조사는 불가능하

였다.(사진 1) 발굴에 처음 착수할 당시에는 이 층위가 유구인 것으로 파악하여 중복관

계를 파악하고자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나 유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유적이 형성

될 당시 좁고 길게 형성된 자연 지형에 주변지역의 백제토기파편이 흘러들어 와서 생긴 

재퇴적층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트렌치를 넣어 조사하기로 하고, 흑갈색점토층의 가

운데 부분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굴토하였다. 그 결과 표토가 제거된 후의 지표(백제시

대층)에서 20∼30㎝까지는 백제토기편이 출토되고 그 아래에서는 더 이상 토기편이 출

토되지 않았다. 흑갈색부식토층(백제시대유물 출토층) 아래 층은 백제시대층 보다는 밝

은 색조를 띠고 있었으며, 입자도 매우 고왔는데 여기서 흑요석제 석기 1점이 확인되었

고 다른 지점에서는 후기구석기시대의 석핵 1점이 출토되었다. 이 층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교란된 흔적이 없었으며, 다른 시대의 유물도 전혀 출토되지 않으므로 구석기 시

대층으로 결론 짓고 핏트 발굴법으로 조사를 진행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사진 2) 핏트는 

C지구 동남쪽의 시굴트렌치를 중심으로 사방 5m의 그리드내에 50㎝의 뚝을 남기고 사

방 450㎝의 핏트를 10㎝의 깊이 단위로 굴토하기로 하였다. 그리드의 번호는 동남쪽에

서 서북쪽으로 향하여 C-1, C-2, C-3……의 순으로 붙여 나갔으며, 모두 34개의 핏트

를 설치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34개의 핏트를 모두 굴토하였는데, C-8에서 C-12 핏트

에 이르는 지점에서 흑요석제 석기 또는 박편이 출토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C-9, 

C-10핏트에 집중되어 출토되었다. 이러한 출토상황과 출토된 박편의 형태 등을 통하여 

종합해 볼 때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흑요석제 석기의 제작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

정할 수 있었다. 그밖에 C-32, C-33, C-34핏트 일대에서는 혈암제(頁岩製) 석핵(石核)

과 박편이 출토되었는데, 이 지점의 층위가 아직 철거되지 않은 택시회사의 건물 밑으

로 이어지고 있어서 더 이상의 조사는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하여 모두 

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40여점의 흑요석제 석기 또는 박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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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암제 석핵, 수정제 석기 등이 출토되었다.(사진 9∼10)

(2) 백제시대유적(百濟時代遺蹟)

백제시대유구는 C, F, H지구에서 조사되었는데, 수혈주거지 3와 고상식가옥유구 1기, 

경작유구 1기, 숯가마로 추정되는 유구 1기, 소형수혈유구 21기가 각각 조사되었으며, 

각 유구별 내용은 아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1)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

① F-1호주거지(도면 3, 사진 3)

F-1호주거지는 F지구의 동쪽부분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남북방향으로 약간 길며, 북쪽 단벽의 가운데에 폭 100㎝, 길이 40㎝ 가량 돌출

된 부분이 있는데 출입구 시설로 추정된다. 주거지 규모는 310×280㎝ 가량으로 비교적 

작은편이고 깊이도 25㎝ 가량으로 얕은 편이다. 주거지 내부 중앙부에는 30㎝ 가량 크

기의 할석이 3개 놓여 있고 주변에는 둥글게 점토를 다져 놓았는데, 작업을 위한 공간

으로 추정된다. 또, 주거지의 남동모서리에는 폭 80㎝, 길이 100㎝ 가량의 화덕아궁이가 

설치도어 있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와 화덕아궁이는 한강유역의 초기철기시대 이

래로 계속 사용되는 형태이다.3) 주거지 내부에서 유물은 별로 출토되지 않았으나, 화덕

아궁이 옆에서 장란형토기편과 심발형토기 저부 등이 출토되었다.

② H-1호주거지(도면 4, 사진4,5)

H-1호주거지는 H-I 지구의 동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평면형태는 일정한 정형

성이 없으나, 말각방형 또는 육각형의 구조에 가까우며, 장축의 직경은 490㎝ 가량되고 

깊이는 30㎝ 가량된다. 별도의 출입구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벽채에 붙어서 몇 개의 

기둥구멍이 확인되었다. 이 주거지 역시 내부의 북동벽에 화덕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는

데, 아궁이의 벽채는 이미 무너진 상태이지만 목탄과 소토의 흔적으로 보아 아궁이의 

폭은 45㎝, 길이는 200㎝ 가량 된다. 화덕 내부에는 목탄과 소토가 넘어진 석재와 토기

편 사이에 섞여 있었으며 이들을 제거하자 아궁이 쪽에 길쭉하게 다듬어진 석재 하나가 

아궁이 가운데에 박혀 있었는데, 이것은 아궁이에 올려 놓았던 솥을 바치기 위한 것으

로 추정되며, 같은 형태의 아궁이가 한강유역의 미사리유적(渼沙里遺蹟)에서 조사된 바 

있다.4) 또, 아궁이 반대쪽에는 벽채를 20㎝ 가량 밖으로 파 놓았는데 이곳에 연통이 설

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철제 도자 1점과 심발형토기저부, 

장란형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③ H-2호주거지(도면 5, 사진 4,6)

H-2호주거지는 H-1호주거지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북으로 긴 장방형 평면을 

하고 있다. 주거지의 장축이 370㎝, 단축은 240㎝, 깊이는 35㎝ 가량으로 매우 작은 규

모의 주거지로 역시 주거지의 단벽쪽에 화덕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출입구 시설은 따

로 확인되지 않으며, 벽채 아래에서 3개의 기둥구멍을 확인하였는데, 지름이 20㎝, 깊이

는 25㎝ 가량 되었다. 화덕아궁이는 폭 60㎝, 길이가 80㎝ 가량 되었으며, 아궁이쪽에 

길쭉한 돌이 세워져 있어서 아궁이에 솥을 올려놓고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주거지 내

부에서는 회청색(灰靑色)의 평저단경호(平底短頸壺) 1점과 심발형토기(深鉢形土器) 등이 

출토되었다.

3) 任孝宰 外, 1994, 『渼沙里 Ⅳ』, 서울大學校博物館, pp.178∼220

4) 任孝宰 外, 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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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상식가옥유구(사진 7)

F지구 서쪽 끝부분에서 확인된 것으로 직경 60∼80㎝ 크기의 기둥구멍 8개가 장방형

의 평면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구는 이미 청동기시대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지상구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의 원두막과 같은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규모

로 보아 주거용 시설이라기 보다는 저장시설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체 규모는 

남북으로 350㎝, 동서로 260㎝ 가량된다.

3) 경작유구(사진 8의 우측)

H-2호주거지 남쪽으로 약 5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사방 5m 가량되는 범위에 경작유

구(밭)으로 보이는 유구가 노출되었다. 이 유구는 발굴 당시 이미 많은 부분이 깎여 나

간 상태였으며, 남아 있는 규모도 매우 소규모 였다. 현재 남아 있는 고랑의 폭은 50㎝, 

이랑의 폭은 70∼80㎝ 가량되는데, 이러한 구조의 경작유구(밭)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

리 백제시대유적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그 시기는 A.D. 4∼6세기경으로 밝혀진 바 

있다.5)

4) 추정 숯가마유구(사진 8의 좌측) H지구의 경작유구 남쪽에 폭 150㎝, 길이 700㎝ 

가량의 가마구조가 확인되었는데, 바닥에는 전면에 걸쳐 숯이 깔려 있었다. 유구는 동서

로 길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서쪽이 동쪽보다 약간 높게 만들어져 있었다. 유구의 형태

로 보아 가마의 기능을 하던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토기나 기와를 굽던 가마로 보기

에는 규모가 너무 작으며, 벽채에 불을 맞은 흔적이 너무 약하다는 검 등으로 보아 숯

을 굽던 가마가 아닌가 생각된다.

5) 소형수혈유구(사진 9)

그밖에 C지구와 F지구에서 장방형 또는 원형수혈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수혈유

구는 한강유역의 백제유적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으며, 기능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려지지는 않고 있으나 대개는 저장용시설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민락동유

적의 경우 수혈 내부 바닥에 목탄이나 소토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수혈

내부에서 어떤 종류의 작업이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각 

수혈유구의 형태 및 규모는 <표 1>과 같다.

5) 任孝宰 外, 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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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백제시대수혈유구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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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  음  말

이상에서 약술한 바와 같이 발굴조사를 통하여 구석기시대의 흑요석제석기와 박편 40

여점과 수혈주거지, 고상식가옥, 경작유구 등의 백제시대유구와 수백여점의 백제시대 토

기편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은 C지구와 F, H지구 유구조사시 유구 상면이나 유구 내

부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구석기시대의 석기들은 석재에 따라 석영암제 석기와 혈암제 석기, 흑요석제 석기 등

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석기의 형태상의 특징으로 보아 민락동유적은 후기구석기대

로 편年 할 수 있다. 또 흑요석제석기는 한 곳에 집중되어 출토되는데, 석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석기를 제작할 당시 떨어져 나온 것들도 있어서, 이곳 주변에

서 석기제작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백제시대의 주거지는 장방형과 말각방형(또는 육각형)의 평면을 하고 있으며, 내부에

는 화덕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형태상 한강유역의 백제시대 주거지와 비슷한 특징

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백제시대의 고상식가옥유구, 경작유구와 숯가마로 추정되는 유

구 등이 조사되었으나, 일부는 퇴적과정에서 많은 침식을 겪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백제시대의 토기는 대부분이 회색연질이나 회청색경질로 되어 있고, 일부는 흑색연질

과 적갈색연질의 토기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기편의 태토에는 비교적 굵은 사립이 함

유되어 있는데, 기종에 따라서 사립의 함유비율은 일정하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토기

표면에는 격자문(格子文)이나 유사승문(類似繩文)이 타날시문되어 있고, 내부에는 물손

질 자국이 남아 있는 것들도 있다. 이들이 워낙 작은 파편 상태여서 정확한 기형을 파

악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나, 대부분이 호류(壺類)로 추정되며, 그밖에 토기뚜껑

과 심발형토기(深鉢形土器), 장란형토기(長卵形土器)등의 기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토기편은 한강유역에서 출토되는 전형적인 백제토기 보다는 약간 조잡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토기편 내부에도 도박(陶拍)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징등을 통

해 볼 때 이들 토기의 연대는 한강유역의 백제토기보다 늦은 시기인 대략 5세기 중엽 

이후의 유물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화덕 아궁이가 설치된 주거지의 형태가 미사

리나 몽촌토성의 유적과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유적의 연대가 그리 늦지만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유적의 연대는 대략 5∼6세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맺고자 한다.

284



사진1. C지구 전경 (흰색선 안쪽이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사진2. C지구 층위 (표토층은 제거한 상태, 1층 : 백제층, 2,3층 구석기 시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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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F-1호 주거지 전경
 
 

사진4. H-지구 전경(1H-1호 주거지, 2 : H-2 주거지 3 : 경작유구 4 : 추정 숯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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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H-1호 주거지 전경
 
 

사진6. H-2호 주거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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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 F지구 고상식가옥유구 전경
 
 

사진8. H-I지구 경작유구 및 추정 숯가마 유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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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9. C지구 소형수혈유구 전경
 
 

사진10. C지구 출토 석기각종(좌 : 혈암제, 중: 수정제, 우 : 혈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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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 C지구 출토 흑요석기석제 각종
 

사진12. H-I지구  출토 심발형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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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발굴지역 지형도 
 
 

도면2. 발굴지역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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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F-1호 주거지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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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H-I호 주거지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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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H-2호 주거지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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